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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전체가 별이 가득한 

것처럼 반짝였어요.

“엄마의 삼촌이란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조스카의 형인 투로가 비석에 새겨진 날짜를 가리켰어요. 

“100년도 더 전에 태어나셨네요!”

“그래. 하지만 이분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일부이셔.” 

엄마는 촛불을 하나 꺼내셨어요. “조스카, 네가 한번 켜 

볼래?”

조스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촛불을 켰어요. 그러자 아빠가 

구멍이 뚫린 금속 뚜껑을 그 위에 조심스레 덮으셨어요. 그 

뚜껑은 바람에 불이 꺼지는 것을 막아 줄 거예요. 아빠는 무덤 

앞 바닥에 촛불을 내려놓으셨어요. 은은하게 빛나는 불빛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들은 다음 가족의 무덤으로 갔어요. 조스카는 아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어요.

“근데 왜 무덤에 촛불을 켜는 거예요?” 아사가 물었어요.

이 이야기는 핀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스카와 그의 가족은 조용히 눈밭을 걸었어요. 그날은 

성탄절 이브였고, 그 가족은 가장 좋아하는 전통 중 

하나를 따르고 있었어요. 매년 핀란드 사람들은 묘지를 

찾아가 사랑하는 이들의 무덤에 촛불을 밝혔어요.

어둠 속에서 밝은 촛불 여러 개가 반짝거렸어요. 날씨는 

추웠지만, 그 촛불들은 묘지를 아늑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조스카의 부모는 가족을 한 무덤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여동생 아사가 물었어요.

머라이어 웰치와 루시 스티븐슨 이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조스카네 가족은 왜 성탄절 
전날 초를 밝혔을까요?

“우리 가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100년 전에 살았다고 해도요?” 아사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이모, 삼촌, 사촌, 조부모님은 모두 우리 

가족의 일부란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모두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양초를 하나 더 꺼내셨어요. 투로는 아사가 불을 

붙이게 도와주었어요.

“근데 왜 성탄절에 촛불을 켜는 거예요?” 아사가 

물었어요.

조스카는 잠시 생각을 해 보았어요. ‘다른 날에도 

묘지에서 촛불을 켤 수 있는데 왜 성탄절 전날에 켜는 

걸까?’

“아마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까 그럴 거야.” 

조스카가 말했어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좋은 대답이구나. 

네가 맞는 것 같아.” 엄마는 아사가 무덤 옆에 쌓인 눈 위에 

양초를 놓도록 도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영원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단다.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다시 살게 될 거야.”

가족들은 함께 뒤로 물러서서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묘지 

전체가 별이 가득한 것처럼 반짝였어요.

차로 걸어가는 길에 조스카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돌아가면 선물을 열어 보고 게임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어요. 

조스카는 예수님의 빛에 항상 감사할 거예요. 

촛불




